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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IMF 연차총회를 통해 드러난 
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난제

최원 선임연구원

 IMF 연차총회 폐막 이후 데이비드 보스코(David Bosco)1)는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의 칼럼을 통

해 IMF 연차총회가 유럽의 재정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함.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IMF 연차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이 논의됨.  

 IMF 연차총회 직후 데이비드 보스코는 총회 참석자들의 갈등과 혼란을 지적하면서 IMF 연차총회

를 통하여 드러난 위기 해결의 난제(難題)들을 언급함.

  

 데이비드 보스코는 위기 해결의 5가지 난제로 심리적 위축, 국가 간 이익 상충 및 계획 부재, 중국의 

무관심, 미국과 유럽의 갈등, IMF 총재의 능력 부족을 제시함.

 그는 위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초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경우 비관적인 시각으로 일관함과 동시에 심각성을 재확인 하는 태도만을 취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그는 IMF 연차총회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위기 해결을 위한 로드맵 

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가별 성명서 내용은 합의한 내용과 차이를 보이는 등 국가 간 

분열과 갈등에서 비롯된 계획성 없는 대처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유로존 국가의 경우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등 재무구조가 건실한 국가와 재무구조가 부

실한 국가 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실정이며 합의 도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함.

 한편,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중국이 유럽 국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기대와 달리 중국은 계획이 없다고 단언하고 자국 경제 안정에 주력할 뜻을 밝혔는데, 그는 이것 

또한 빠른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함.

1) 워싱턴 아메리칸대학 교수이자 국제문제 분석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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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과거 경제위기 시 공조 체제를 유지하였던 미국과 유럽이 이번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등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함.

   -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 정부부채 문제에서 촉발된 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오스틴 굴스비 전 백악관 경제보좌관도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유럽의 대

처가 문제가 있다고 비난함.

   - 이에 반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경제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하는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 간의 갈등도 심화될 조짐

이 나타남.

 마지막으로 그는 현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위기 상황 속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

고 시장 균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하나, 전문적인 식견 부족으로 회원국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는 실패하였다고 지적함.

(Foreign Policy 등, 9/26)




